
▶ 공 지 사 항 ◀
 • 선망 조상 및 인연 영가 백중 49일기도 안내

입재: 7월 5일(일) - 회향: 8월 23일, 동참비 $100.
 입재: 7월 5일(일) 11:00am, 초재: 7월 12일(일) 11:00am
  3재: 7월 26일(일) 11:00am, 5재: 8월  9일(일) 11:00am
 7재(회향): 8월 23일(일) 오전 11:00

 새벽기도(5:00am): 무설전 
 사시기도(11:00am): 관음전, 저녁기도(8:00pm): 관음전
 • 7월 12일 불타사 불문회 총회

 • 7월 19일 회주스님 법회, 불타사 골프대회

 • 8월 16일 불타사 제 54회 법등회의

▶기 도 동 참(7월 5일 – 7월 11일)◀
 • 법등: 홍주연 박영규 이과제 이주연 함영조 이원광 남궁연
  박병란 김영순 최종호
 • 인등․만등: 박천화 임윤호 임윤현 임배성 박애니 박윤희
 • 백중기도: 박성만 김영순 연화지 최은교 박수관 장은실
  이관제 하이디 이재탁 박상원 최순용 정유진 이재은
 • 백중기도 설판재자: 마봉희(미도리) 
 • 보 시: 시카고한인회(연등) 김주연(연등) Araon(혜민스님   
 • 공양: 보승향(과일) 진여성(떡) 연화지(꽃) 청정심(대중공양) 
      홍정숙 이락위 

▶법회 및 기도 안내◀
 • 일요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00 – 12:30
 • 불타 한글학교 :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2:30
 • 영어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어린이 법회 : 일요일 오전 11시 
 • 청년(선우회) 법회 : 일요일 오후 2시 
 • 참선수행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 불타합창단: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목요일 오후 8시

• 회주: 현성스님
• 주지: 성향스님

시카고불타사
일요법회

불기 2559(2015)년 
7월 12일 제 47호

4360 W. MONTROSE AVE., CHICAGO, IL, 60641  T:773-286-1551

 무상게(無常戒) 해설

 모름지기 무상게는
 열반으로 들게하는 요긴하온 문이되고 고통바다 벗어나는
 자비로운 배이므로 부처님도 이계로써 열반으로 드시었고
 일체중생 이계로써 고통바다 벗어나네 영가시여 이제모든
 육근육진 벗어놓고 신령스런 맑은심식 확연하게 드러내서
 이와같이 부처님의 무상정계 받게되니 이와같은 다행하고
 기쁜일이 또있으리 영가시여 겁의불길 순식간에 타오르면
 한량없이 크고넓은 대천세계 부숴지고 수미산도 무너지고
 큰바다도 모두말라 자취조차 남김없이 없어진단 하옵는데
 어찌하여 영가님의 연약한몸 태어나서 나고늙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동안에 근심하고 슬퍼하며 고통스런 온갖번뇌
 어찌능히 가벼웁게 벗어날수 있으리오 영가시어 머리카락
 손톱발톱 살과가죽 힘줄과뼈 뇌와골수 모양갖춘 모든것들
 흙속으로 돌아가고 콧물눈물 피와고름 대변소변 모든정기 
 물속으로 돌아가며 따뜻하던 기운들은 불속으로 돌아가고 
 움직이던 힘바탕은 바람되어 돌아가고 이와같이 사대각각
 흩어져서 돌아가니 오늘그대 영가몸은 어느곳에 있겠는가



 영가시여 흙과물과 불과바람 화합하여 사대로써 이루어진 
 그대몸의 참모습은 이와같이 본래부터 거짓되고 허망하니
 어느하나 애착가져 아까울것 없느니라 그대들이 시작없는
 옛적부터 오늘까지 무명으로 인연하여 행위또한 있어왔고
 그행위를 인연하여 심식또한 자라나고 그심식이 바탕되어
 명색들을 갖추었고 명색으로 인연하여 여섯감관 발달하고
 여섯감관 인연하여 온갖촉감 느껴지고 온갖촉감 인연하여
 감수성이 길러지고 감수성을 인연하여 애착함이 생겨나고
 애착함을 인연하여 성취동기 갖게되고 성취동기 인연하여
 일체만유 있게되고 일체만유 인연따라 생노병사 돌고돌며
 근심슬픔 온갖고통 다시또한 겪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이
 무명부터 멸하오면 행위또한 멸해지고 그행위를 인연했던
 심식또한 멸해지고 그심식을 바탕했던 명색또한 멸해지고
 그명색을 인연했던 여섯감관 멸해지고 여섯감관 인연했던
 온갖촉감 멸해지고 온갖촉감 인연했던 감수성이 멸해지고
 감수성을 인연했던 애착함이 멸해지고 애착함을 인연했던
 성취동기 멸해지고 성취동기 인연했던 일체만유 멸해지니
 돌고돌던 생로병사 함께모두 멸해져서 근심슬픔 온갖고통
 다시또한 남김없이 한순간에 사라지네
 모든법은 시작없는 본래부터 지금까지 
 어느때나 제스스로 적멸상을 드러내니 
 불자들이 이도리를 이미알고 행하오면
 틀림없이 오는생에 부처님이 되시리라 
 이세상의 모든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니 
 일어나고 사라짐이 이법속에 있는지라
 생겨나고 멸해짐이 모두다해 없어지면 
 그때서야 적멸속의 즐거움을 누리리라

 부처님께 귀의하는 계를지녀 행하옵고
 가르침에 의지하는 계를지녀 행하오며 대중들과 함께하는
 계를지녀 행하옵고 이와같은 삼귀의계 받아지녀 행합니다
 과거세의 보승여래 부처님을 비롯하여 응당하게 세상존경
 공양받을 성인들과 모든것을 두루바로 다아시는 성인들과
 지와행을 원만하게 구족하신 성인들과 처음중간 끝도모두
 항상좋은 성인들과 일체세간 모든일을 다아시는 성인들과
 하늘위와 하늘아래 가장높은 성인들과 중생들과 잘다스려
 구제하는 대장부와 하늘이나 인간세를 가르치는 스승들과
 이세상의 일체모든 존경받는 스승들과 여래로써 갖추어야
 모든공덕 갖추옵신 부처님께 한마음을 기우려서 귀의하리
 영가시여 이몸뚱이 갑갑하게 둘러싸던 다섯가지 빌린껍질
 시원하게 벗어놓고 이슬같이 맑디맑은 신령스런 마음자리
 영과식을 오롯하고 확연하게 드러내서 부처님의 청정하온
 무상정계 받았으니 어찌아니 기쁘리요 어찌아니 기쁘리요
 천당이나 극락정토 마음대로 가서나니 어찌아니 통쾌하리
 어찌아니 통쾌하리 서쪽에서 건너오신 달마조사 깊은뜻이
 분명하고 확연하여 당당하게 드러나서 스스로가 그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니 본래부터 청정하온 진여자성 고향이라
 신령하고 묘한본체 맑디맑고 자유로워 머무는곳 따로없이
 어디든지 오고가며 높은산과 깊은물과 온누리의 모든것이
 참된빛을 발하여서 참모습을 드러내네




